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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paternal parenting behavior. 160 fathers of five-year 

old preschoolers(85 boys and 75 girls) were recruited from 8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and answered the questionnaire 

on the subject of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parents of origin based on their retrospective memories, marital satisfaction, 

spouse’s gatekeeping, and their own parenting behavior as fathers cohabiting with their children.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ies, an independent sample t-test, Pearson's correlations,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15.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Second,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own mothers in childhood influenced all five subcategorie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parental involvement, limit setting, responsiveness, reasoning guidance, intimacy) and spouse's 

gatekeeping influenced father's reasoning guidance and intimacy. Unexpectedly,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own father 

had no impact on any subcategorie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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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아버지의 양육행동(paternal parenting behavior), 원부모애착(attachment to parents of origin),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양육행동 리(gatekeeping)

Ⅰ. 서 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

부간의 양육문제 공유와 가사분담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있으

며 양육참여의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아버지-유아 간의 안정

적인 관계를 위한 아버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Lamb & Tamis-LeMonda, 2004; Parke, 200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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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Lamb, 2002). 개인의 경험은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달라지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어린 시절 경험한 자신의 부모, 즉 원(元)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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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Bretherton et al., 1990; Clarke & Dawson, 1998; 

Marchand et al., 2004). 이는 자신이 과거 경험한 요구에 

대한 반응, 인식, 그리고 감정들이 이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혹독한 훈육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을 것이며, 이것이 내재화되어 이후 부모가 되었

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혹독한 훈육 

또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Simons et al., 1993), 

보상심리차원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Chen 

& Kaplan, 2004; Van IJzendoorn, 1992). 더욱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원가족과의 경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uillard, 199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정서적 경험

이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

로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부모가 된 후 나타나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Luster & Okagaki, 1993)도 있는데, 부모의 양육

행동은 결혼만족도, 직업경험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

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의 경로

모델을 제시하며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결혼 만족도 역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Belsky 

& Isabella, 1985; Engfer, 1990)에 의하면, 배우자를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식하는 원만한 부부관계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결혼만족도가 낮을

수록 거부 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가 느끼는 낮은 결혼만족도는 배우

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무력감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에

게 더 철회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이 된다(Belsky, 1984; 

Osborne & Fincham, 1996). 그러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

는 여전히 부족할 뿐 아니라 양육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결혼만족 정도와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버지가 보여주는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의 발달에 

관한 아버지의 영향은 아버지-유아 관계 자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이나 양육신념, 또는 가족 환경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Lamb, 2002). 직업에 가지는 

어머니가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인식하고 있

다(Fagan & Barnett, 200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참여의 기회를 조절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행동을 ‘양육행동 관리(gatekeeping)’라고 하는데, 어머니들

은 직업 유무를 떠나 이러한 통제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Allen & Hawkins, 1999). 양육행동 관리 역할은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정체성, 

자녀 양육 등에 관해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

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배우자 관련 요인으로써 

주양육자로 인식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만 다루고자 한

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의 

영향에 대해 학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Pleck(1997)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아버지-유아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필요나 신념, 남편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아버지-유

아 관계를 억제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하였다(Fagan & Barnett, 2003; Grossmann et al., 1988; 

Simons et al., 1993). 더욱이 일반가정에서나 이혼가정에서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어머

니의 양육행동 관리라는 주장도 있다(Madden-Derdich & 

Leonard, 2000; Walker & McGraw, 2000). 아버지의 양육행

동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최근 한 연구(Schoppe-Sullivan et al., 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격려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질 높은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

리에 관한 극소수의 국내연구는 어머니가 측정한 자신의 양육

행동 관리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지영, 2008; 조숙인, 2010)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아내의 양육행동 관리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행동한

다(Parke, 1996). Cowan와 그의 동료들(1993)은 남아와 여아

를 유사하게 대하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여아에게 더 엄격

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아에게는 비슷한 민감성을 보인 반면, 여아에게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덜 민감하게 행동한다고 보고한 연구

(Schoppe-Sullivan et al., 2006)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Sowin과 Parke(1992)는 영아가 생후 3주, 3개월 때 아버지가 

보여 주는 놀이 유형을 관찰한 단기종단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는 남아와 여아를 계속 다르게 대하여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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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였다. 반면 남아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고 여아에게는 관대하며 애정적으로 대하는 등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상호작용 양식을 발달시킨

다고 보고한 연구(Farver & Wimbarti, 1995; Kindlon & 

Thompson, 1999)도 있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강란혜, 2000)도 있는 등 

자녀의 성별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자녀의 성별 선호도에 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

서 젊은 세대의 아버지는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족의 형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요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러한 변인들

의 가지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여 아버지의 양육행

동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

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

동(과업촉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

도, 친밀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아버지의 양육행

동(과업촉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

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K구, G구, S구 지역에서 임의선정

한 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의 남아 85명(M= 65.5개월, 

SD=3.4), 여아 75명(M= 65.2개월, SD=3.6)의 아버지 160명이

었다.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으로 질문지가 총 226부 

배포되었고, 176부가 수거되어 77.9%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첫째(57.5%)였고, 73.1%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아버지의 절반 

이상이 36-40세였고(53.1%), 대도시에서 성장했다고 응답한 

수도 과반수 가까이 되었다(49.4%). 전체 아버지 가운데 75.6%

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회사원, 공무원, 엔지니어 등의 기술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아버지는 51.9%였으며, 도시근로자

의 평균 소득 수준 월 301만원(통계청, 2008)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과반수 이상(61.3%)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ease 등(1979)

이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행동 측정 목록 중 아버지용(Iowa Pa-

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PBI: FF)을 노현미 

등(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착과 관련된 아버지의 양육행동

을 잘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Crase et al., 1978),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동도서나 참고 서적, 또는 음반 

등을 찾아 본다” 등의 과업촉진 관련 7문항, “아이가 다른 

아이를 떠밀거나 밀어 제친다면 아이에게 주의를 준다” 등의 

제한 설정 관련 8문항,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에게 

즉시 달려간다” 등의 반응성 관련 7문항, “아이가 잘못된 행동

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등의 

합리적인 지도 관련 9문항, “아이를 껴안거나 쓰다듬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한다” 등의 친밀성 관련 3문항 등 5개 하위

영역에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

키는 행동을 많이 하며,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하면 더 많은 반응을 해 주고,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5개 하위 

요인의 Chronbach의 ⍺ 계수는 각각 .83, .66, .78, .85,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경험한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Hazan

와 Shaver(199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번안한 곽소현(2005)의 질문지 중 의미가 겹치

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을 사용하여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을 각각 회상하여 측정하

였다. 질문의 내용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

워질 수 있었다” 등의 안정,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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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버지

애착

원어머니

애착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양육행동

과업 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 태도 친 감

수분포 15-75 15-75 11-55 9-45 7-35 8-40 7-35 9-45 3-15

남아

(N=85)

M 44.64 47.06 39.68 19.20 24.48 29.73 25.81 34.34 11.49

SD 5.90 4.55 7.20 4.93 4.40 3.71 4.29 4.79 1.85

여아

(N=75)

M 45.43 46.96 39.13 19.91 23.65 29.73 26.44 34.16 11.64

SD 3.78 3.74 6.73 5.17 3.94 3.63 3.70 3.68 2.03

t -1.00 .15 .50 -.89 1.25 -.01 -1.00 .27 -.48

<표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리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

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등의 불안, “나는 아버지(어머니)

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했다” 등의 회피를 나타내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7점 척도 리커트 척도인 것을 이 연구에

서는 5점 척도로 바꾸어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안과 회피를 나타내

는 6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은 안정적으로 회상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Chronbach의 ⍺ 계수는 각각 .8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Olsen 등(1982)이 개발하고 ENRICH(Enriching & Nurtu-

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의 하위 영역인 결혼만족도 척도를 고정자와 김갑숙(200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가 역할책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의 부부의 역할 책임, “부부의 

애정표현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의 애정표현, “처가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처가 관계 등 총 11개의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아버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높음을 의미하며, Chron-

bach의 ⍺계수는 .93으로 신뢰 수준은 높았다. 

4)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아버지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는 Fagan과 

Barnett(2003)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배우자

의 자녀 양육에 간섭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작성

하도록 개발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버지가 작성하도

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아내는 아이의 훈육을 아버지인 

내가 아닌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자의 신념과 행동을 아버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관리가 심한 것으

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 계수는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이 산출되었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영향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TOL)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측

정하는데, 그 값이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회귀모델이라고 한다(성태제, 2008). 잔차 

간의 상호독립성에 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정상분포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2에 가까울

수록 상호독립적이다(배병렬, 2007).

III. 결과  해석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업 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  지도, 친

감)의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

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하위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제한설정과 관련하여 남아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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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a. 원아버지 애착 경험 1.00

b. 원어머니 애착 경험 .51** 1.00

c. 결혼만족도 .29** .11 1.00

d.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23** .20* -.16* 1.00

e. 과업 진 .27** .22** .33** -.12 1.00

f. 제한설정 .23** .30** .30** -.08 .44** 1.00

g. 반응성 .31** .33** .31** -.05 .61** .37** 1.00

h. 합리  지도 .23** .23** .34** -.15* .69** .60** .60** 1.00

i. 친 감 .23** .26** .43** -.17* .40** .44** .49** .57** 1.00

*p<.05, **p<.01

<표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의 상 계

여아 아버지의 점수(M=29.73, SD=3.71)는 같았지만, 남아 아버

지는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M=47.06, SD=4.55), 결혼만족도

(M=39.68, SD=7.20), 과업촉진(M=24.48, SD=4.40), 합리적 

지도(M=34.34, SD= 4.79)에서 여아 아버지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아동기 애

착 경험,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 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

 지도, 친 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의 

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남아 아버지와 여아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관한 배우자의 관리는 

합리적 지도(r=-.15, p<.05)와 친밀감(r=-.17, p<.05)과 각각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과업촉진, 제한설정, 반응성과는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내가 자신의 양육행

동을 관리한다고 느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

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친밀감

을 표현하는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전반적

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아버지와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동

을 많이 하고,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하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서라도 더 많은 반응을 해 준다는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 있는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우선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가운데 과업촉진에는 아

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β=.31, p<.001)와 아동기 때 형성

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β=.19, p<.001)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

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회귀

모델에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3%의 설명력

(F=13.10, df=159, p<.001)을 보였다. TOL값은 .99, VIF값은 

1.01, Durbin-Watson값은 2.00으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

을 나타내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제한설정에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β=.27, p<.001)와 원어

머니와의 애착 경험(β=.27,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

라고 회상할수록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

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회귀모델에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5%의 

설명력(F=14.67,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

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9, VIF=1.01, Durbin-Watson=1.99).



6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9권 5호 2011

- 80 -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2

adj.R
2

F

과업 진
결혼만족도 .19 .31 .11 .10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9 .19 .14 .13 13.10***

제한설정
결혼만족도 .14 .27 .09 .08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3 .27 .16 .15 14.67***

반응성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9 .30 .11 .11

결혼만족도 .16 .28 .19 .18 17.93***

합리

태도

결혼만족도 .18 .29 .11 .11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4 .23 .15 .14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13 -.15 .17 .16 10.95***

친 감

결혼만족도 .10 .37 .18 .18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1 .25 .23 .22

배우자의 양육행동 리 -.06 -.16 .25 .23 17.18***

***p<.001

<표 3>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아내의 양육행동 리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

반응성에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β=.30, p<.001)과 아버

지의 결혼만족도(β=.28,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하고 현재 

결혼생활을 만족할수록 자녀가 필요로 하면 더 많은 반응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회귀모델에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과 결혼만족도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8%의 설명력

(F=17.93,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

주에 속하였다(TOL=.99, VIF=1.01, Durbin-Watson=2.07).

합리적 지도에는 결혼만족도(β=.29, p<.001)과 원어머니와

의 애착 경험(β=.23,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

행동 관리(β=-.15,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혼만족

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

할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관리를 덜 한다고 지각할

수록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응성과 관련된 회귀모델에는 결혼만족도, 원어

머니와의 애착 경험,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6%의 설명력(F= 10.95,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2, VIF=1.08, Durbin-

Watson =2.11). 

마지막으로 친밀감에도 합리적 지도와 마찬가지로 결혼만

족도(β=.37, p<.001)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β=.25, p<.001)

은 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β=-.16,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양육

행동을 관리를 덜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과 관련된 회귀모델에도 결혼만족도, 원어머

니와의 애착 경험,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23%의 설명력(F= 17.18,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2, VIF=1.08, Durbin-

Watson=2.10). 

Ⅳ.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근래 아버지의 질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

고자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다르게 행동한다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Cowan et al., 1996; Kindlon & Thomp-

son, 1999; Parke, 1996; Schoppe -Sillivan et al., 2006)이지만, 

한국의 중상류층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강란혜(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하여 생겨난 비전통 가정에서 자녀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아선호사상 역시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덜 민감해졌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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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관한 배우자의 관리는 합리적 지도와 친밀감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 뿐 아니라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Belsky(198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를 

대할 때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가운데 반응

성은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지

만 다른 양육행동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유아기 자녀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결혼만

족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회상한 아동기 때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은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80% 이상이 36~45세로 그들이 아동기를 보냈던 지난 1970년대 

시대상황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로 아버지는 가외(家

外)활동에, 어머니는 가내(家內)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역할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김인홍, 1997). 이러한 개념을 바탕

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보살피는 역할은 주로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의 영향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전통적 가족주의,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엄부자모(嚴

父慈母)의 형태로 나타나 강한 아버지 상(像)을 형성하였다(한

경혜, 1997).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 부양의 의무감을 강조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외

적인 성공을 빨리 이루도록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과의 생활

을 희생하는 경향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김

영희, 1994).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도 적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었으

리라 짐작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했던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자녀

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버지가 

원아버지에 대해 지니는 애착표상을 형성하게 한 원아버지-아

버지 간의 정서적 관계는 전생애적 관점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동기 때 원아버지가 보여준 아버지기

(fatherhood)와 아버지가 현재 보여주는 아버지기는 분명 살

아온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의 효과를 동시

대 출생집단의 효과(cohort effect)라 하는데, 바로 이 두 세대

가 겪는 동시대 출생집단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애착관계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발달수준에서 그 시대의 특성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주는 영향에 따라 사고나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옥분, 2007). 따라서 

70년대에 아동기를 보냈던 본 연구 대상 아버지의 원아버지 

세대는 양육자의 모습보다는 경제부양자로서의 이미지가 강

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자녀와

의 관계는 배우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회 속에서 경제 발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

보다는 전통적으로 그 정서적 유대관계가 강했던 어머니-아들

의 관계가 이후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출생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의 역사나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사회적 변화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여 무리한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정옥분, 2007). 

한편,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가 적을수록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 합리적인 지도와 친밀감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의 중간자 또는 관리자적 

역할이 적어야 아버지 스스로 합리적인 훈육을 하며 자녀와 

독립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

나 수동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아닌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극적인 공헌자의 역할(Lamb, 1975)을 수행하고 있

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주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배우자인 아버지를 양육의 보조자 역할로 인식하며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통제 및 관리하려는 일부 어머니들(Fagan 

& Barnett, 2003)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관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우려(Allen & Hawkins, 1999; Grossman 

et al., 1988; Lamb & Tamis-LeMonda, 2004)는 양육자로서

의 아버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하위요

인으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봄으

로써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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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와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지위에 따른 관련된 요인

을 고려하여 더 복잡한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Cabrera et 

al., 2000; Grossman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본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과 인구 사회학

적 변인인 배우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생활만족

도,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요인, 양육지식 및 효능감 등도 포함시켜 더욱 

입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자료를 

보강한다면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관해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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